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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난 1월 인사제도개선(안) 설명 및 의견수렴회의를 진행하고 3월 31일 승진운영방향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요청해왔다.

회사의 승진체계 개선(안)은 고과(업적·능력)의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기존 인사제도를 유지한 채 어학등급·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 학습능력을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방안으로 선택적 신규인원만을 승진시키고 기존 인력을 ‘토사구팽’하려는 악의적인 발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특별승진의 기회를 CEO의 자의적인 기준과 매년 변동된 기준에 의한 발탁승진제로 변경한다는 것은 소수 기획 및 담당부서 종사원들에 국한된 특혜성 인사에 지나지 않으며 투명경영과는 거리가 먼 사장의 친정체제 강화와 이를 위한 ‘줄 서기 풍토’만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승진체계 개선(안)은 현장직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일부 소수종사원만을 위한 개선(안)이며, 전종사원에 피해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인사재량권은 힘의 균형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인사관리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수반되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업은 “찍히면 죽는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으며 또한 실제 그러한 인사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재량권을 확대한다면 기존 인력을 진부화 인력으로 만들 것이며 개인적 자격습득에 주력하여 결국 생산성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인주의 팽배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판을 치는 살벌한 현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고과자와 피고과자가 상호간의 공감하고 동의하는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현장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인하여 불안과 불만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는 근속승진, 명예퇴직, 인사발령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D등급 고과문제, 상품판매팀 인사운용 등이다. 회사는 언제까지 비객관적이며 불안과 불만의 소지가 가득찬 D등급 인사고과 문제를 유지하고 방치할 것인가? 
승진체계 제도개선에 앞서 D등급 고과문제 그리고 상품판매팀 인사운용 등 전반적인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하여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인사제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일부 소수의 종사원에게만 유리하고, 전종사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현장인력을 진부화시켜 도태시키려는 의도의 승진체계 개선(안)이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가 진정 민영KT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승진체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D등급 고과문제, 명예퇴직, 발령, 상품판매팀 인사운용 등 불합리한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공식기구인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공정성,균등성이 담보된, 종사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민영KT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제도로 개선될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은 노사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제도개선(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회사가 승진체계의 일방적인 변경을 추진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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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셋째,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








둘째, 승진체계 변경에 앞서 현재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노사간에


충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발행,편집인:KT노동조합 TEL:031-727-4820~4855 FAX:02-750-5404 www.kttu.or.kr








